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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news often sensationalizes incidents, particularly when women are the victims. While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improved reporting practices and proper reporting guidelines are 

solutions for improper crime reporting, the reporting of crimes against women still has issues to 

tackle. Media coverage of such crimes is important because it shapes the understanding of the issue 

through framing.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and the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in the media from 2003 to 2022, and how the framing of these crimes changed, 

particularly before and after the court awarded significant damages to the family of a victim due to 

the media over-reporting of a sexual assault in 2014, also known as ‘the Ko Jongseok case.‘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 total of 687 articles were analyzed from Chosun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First, the research revealed disparities between the types of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and the actual incidence of these crimes. It highlighted that more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were the most frequently covered. Moreover, analysis of the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data demonstrated that strangers (29.0%), relatives (27.5%), 

acquaintances (21.4%), and lovers (20.4%), with about 70% of crimes against women occurred 

between acquaintances. Unlike other crimes, crimes against women are overwhelmingly perpetrated 

by acquaintances, so there is a need for official statistics and measures to be taken. Regarding the 

format of frames, there was an observable shift: thematic frames, which extensively expl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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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of incidents and societal issues, initially increased while episodic frames decreased. Episodic 

frames, which accounted for 94.3% of all format frames before 2014, decreased to 87.2%, and 

thematic frames, which were 4.1%, increased to 9.7%.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ematic framing. In terms of content frames, the human interest frame experienced a 

sharp decrease after 2014 from 40.2% to 23.8%. Conversely, frames associated with victim blaming - 

consistently identified as problematic in previous studies - and the boundary-making frame, which 

perceives crimes against women as mere criminal cases or those involved as distinct from the general 

public, have increased. In addressing crimes against women, the media should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scrutinizing underlying causes, perpetrator relationships, and societal safety nets to 

identify potential structural issues. Objective, gender-sensitive reporting and the providing of 

appropriate information can significantly impact this issue. This necessitates media self-awareness, 

continuous self-examination, journalist training, awareness campaigns, and further academic research 

into crimes against women.

Keywords: Media Framing,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Femicide

국문초록

범죄뉴스는늘선정적이고자극적이다. 그피해자가여성인경우그러한경향은더두드러진다. 다수의선

행연구에서취재관행개선과적절한보도준칙이해결책으로제시되기도했지만, 여성대상범죄보도는

여전히 여러문제를 안고있다. 언론은프레이밍을통해 이슈를어떻게이해해야 하는지에영향을준다.

때문에여성대상범죄보도는더욱중요하다. 이에본연구는2003년부터 2022년까지총 20년간언론

에비친여성대상범죄의종류및가해자-피해자관계를살펴보고, 여성대상범죄보도의프레임에어떠

한변화가있었는지를내용분석을통해고찰했다. 특히, 성폭행보도에 대한 언론의과도한보도로인해

피해를입은피해자가족에게언론사가거액의손해배상을판결받은2014년전후를비교했다. 분석에사

용된기사는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보도총 687건이다. 연구결과, 언론에보도된범죄

종류는 실제 범죄 발생률과는 다르게 더 강력한 범죄(살인)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가해자는 타인

(29.0%), 친족(27.5%), 지인(21.4%), 애인(20.4%) 순으로많았는데, 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의

약70%가친족, 지인, 애인등아는사이에서발생하는것을알수있었다. 형식적프레임의경우, 사건

의원인과사회적문제점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는주제적프레임이증가하고, 일화적프레임은감소하

는등긍정적변화를확인했으나, 최근들어다시주제적프레임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내용적프레

임에서도인간적흥미프레임이급격하게감소하는모습을보여긍정적이나, 선행연구에서끊임없이문제

로지적되어온피해자책임프레임과여성대상범죄사건을또하나의범죄사건으로보거나, 범죄에연

루된사람들을일반인과는동떨어진사람들로비추는경계만들기프레임이오히려증가했다. 여성이피

해자인범죄의경우그원인, 가해자와의관계, 사회적안전망등의문제를면밀히따져사회구조적문제

는없는지짚어보는역할을언론이해줘야한다. 문제의식에기반을둔객관적인보도와적절한정보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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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많은변화를가져올수있다. 언론내부의문제의식과지속적인자성노력, 언론인교육및인식개

선등이요구되며, 여성대상범죄관련더많은학계의연구가필요하다.

핵심어: 프레이밍, 여성대상범죄보도, 여성대상폭력, 페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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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9월 14일, 30대 직장인이 3년가까이스토킹한직장동료를지하철역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한사건이발생했다. 일명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이다. 언론은연일관련보도를쏟아냈

다. 스토킹범죄의심각성과관련대책의필요성, 6년전발생한 ‘강남역살인사건’ 이후발전된

게없는여성대상범죄에대한대책등을심층적으로다루는기사도간간이눈에띄었지만, 가

해자가살인을저지른상세한과정들과가해자신상에대한정보가주로자극적으로다뤄졌다.

언론은가해자가 ‘폭우로인해피해자를알아보지못할까봐 ‘날씨’까지검색했다’라는것, 가해자

의대학동기가 “지극히평범한친구였다. 여자들과갈등없었다”라고한인터뷰, 그리고 ‘가해자

의신상공개사진과실제얼굴이왜다른가’와같은내용들을앞다퉈보도했다.

많은선행연구에따르면우리나라의범죄보도는늘선정적이고자극적이었다(권인숙·이화

연, 2011; 김회승, 2016; 김훈순, 2004; 박성호·윤영민, 2016; 박용규, 2001; 이완수·홍성철·

송상근·최명일, 2016; 전명국, 2015; 정용국, 2012). 사실을보도하고, 그 사실에근거해왜

이런범죄가일어났는지, 어떻게제도적이고사회구조적인안전장치를만들어재발을막을수

있는지를탐구하고제안하는것이아니라, 일반대중의호기심, 분노, 공포등감정을자극하는

표현과내용으로독자를끄는데급급하다. 사실범죄보도는 1830년대미국에서일반대중을

대상으로해 ‘뉴스’라는상품을판매하기시작한대중신문(penny paper)의등장때부터인기

상품이었다(Schudson, 1978). 그 자체만으로도충분히자극적이고 폭력적일수밖에없는살

인, 강도사건들은대중의흥미와신문판매를위해더극적으로다뤄졌다. 초창기에는살인재

판의법정진술기록을일일이옮겨적은기사가1면을차지하는일도흔했다고한다. 지금의우

리언론이유독범죄보도에서선정성논란으로부터벗어날수없는이유도결국은범죄보도가

대중의관심을쉽게끌수있는소재이기때문이다. 심지어범죄기사를쓰는사건기자들조차국

내범죄뉴스가대체로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자극적이라는것에동의하고있다(양영유·이완

수, 2020).

뉴스가 ‘세상을보여주는창’이라고하지만, 현실을있는그대로반영한다고는볼수없다.

언론은어젠다세팅을통해중요한이슈를만들어가고, 프레이밍을통해그이슈를어떻게이해

해야하는지를어느정도의도한다. 즉, 어떤문제의특정한측면을강조하거나반대로생략혹

은 주변화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Entman,

1993). 그리고뉴스는특히주류의시각을부정하지않는선에서보도내용을타협하거나저항

적시각을주변화하는전략을사용한다(Gitlin, 1980). 김훈순(2004)의지적대로 ‘여러뉴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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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범죄뉴스는가해자와피해자간명백한힘의불균형과균열을읽어낼수있는텍스트’다.

따라서여성대상범죄보도에뚜렷한프레임의차이가드러날수밖에없고이는많은선행연구

에의해증명되었다. 여성이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비난받고, 가해자의행동은정당화되

는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인데(Berns, 2001; Carll,

2003; Fairbairn & Dawson, 2013; Gillespie, Richards, Givens, & Smith, 2013;

Taylor, 2009), 한국처럼가부장적문화가지배적이라면언론이어떤프레임으로범죄를보도

하는지는더명확하게보인다. 여성이피해자인살인, 폭력, 성범죄및매춘등의보도를분석한

많은국내선행연구들은범죄보도에남녀간뚜렷한프레임의차이가있으며, 남성중심이데올

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홍지아, 2009, 2017). 그중유선영(1999)은 1990년대중후반2년간의성범죄보도프

레임을, 김훈순(2004)은2000년부터2년간의여성대상범죄보도전반에대한프레임을, 홍지

아(2009)는그이후시기인2008년의성폭력범죄보도프레임을분석했고, 남성중심의이데

올로기가재생산되고있다는비슷한결과를얻었다. 이러한언론의보수성은기존체제의입장을

대변하는출입처중심의취재관행, 오랜시간을두고굳어진언론사의조직문화나제작시스템

에기인한다고분석됐다(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취재관행개선과적절한보도준칙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많

다(정용국, 2012; 홍지아, 2009). 실제2008년조두순(일명 ‘나영이사건’ 가해자), 2010년김

길태(일명 ‘부산여중생납치사건’ 가해자), 2012년고종석(일명 ‘나주어린이성폭행사건’ 가

해자) 등의등장에따라성범죄사건에대한언론의무분별한보도경쟁에대한국민의공분과

자성의목소리가커지면서한국기자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는2012년12월 ‘성폭력범죄보도세

부권고기준’을마련했다. 총10개의실천요강에는2차피해방지, 사생활보호, 지나치게상세

한보도자제, 피해자인권보호및범죄예방을위한기여등성범죄보도시지켜야할세부권

고가명시되어있다. 한겨레, 경향신문등주요진보일간지는이러한권고기준마련움직임에

부응해기존자사취재보도준칙을손보거나, 새롭게성범죄보도준칙을제정하며자성의목소

리를높였다. 다만, 이러한자성의노력이후에도, 언론보도태도에대한비난은지속적으로이

어졌고(이미나, 2013), 2014년에는고종석사건피해자가족이언론사를대상으로제기한손해

배상소송에서7800여만원을배상하라는판결이내려지는결과까지가져왔다. 손해배상소송직

후에개최된국회토론회에서전문가와언론인패널들은이번판결이앞으로언론보도행태에유

의미한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내다보기도했다(김희영, 2014). 2014년이후언론의무분별한

보도에대한언론사내경각심이생겼을거라고판단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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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년간의 여성 대상 범죄보도를 살펴보고,

2014년언론사대상거액의손해배상판결이내려진이후로국내범죄보도프레임에어떠한변

화가있었는지를내용분석을통해분석해보고자한다. 선행범죄보도프레임연구가대부분질

적연구인바, 양적데이터를분석하는이번연구는특히그중요성이높다. 양적방법론을통해

대량의정보를수치화함으로써그간의연구에더해프레임의변화를체계적으로분석하는의미

가있다. 또한, 여성대상범죄보도의범위를성범죄에만국한하지않고살인, 강도, 성폭력및

폭력등강력범죄중여성이피해자인범죄보도전반을다루고자한다. 성범죄에만국한할경우

스토킹사건이나가정폭력, 데이트폭력등의괴롭힘과폭력의결과로발생한강력사건까지파

악할수없다는점, 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중상당수가성범죄를포함하고있다는점을감

안했다. 아울러, 주요범죄사건이나제한된기간만살펴보기보다, 2003년부터2022년까지20

년간의여성대상범죄전반을살펴보고특히2014년을기점으로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에

어떠한변화가나타났는지를실증하는학문적기회로삼고자한다.

2. 기존문헌검토

1) 범죄보도와여성

뉴스는우리가현실을간접적으로인지하게해주는가장중요한통로중하나이지만, 뉴스가보

여주는현실은실제와거리가있다. 특히, 범죄의경우실제범죄율과관계없이선택적으로더

자주, 더자극적으로보도되고있으며, 이는수많은연구로실증된바있다(Dowler, Fleming,

&Muzzatti, 2006; Marsh, 1991; Sacco, 1995; Sheley &Ashkins, 1981) 범죄뉴스는

언제나선정적이고인권을침해할소지가큰보도행태로비난받는다. 전세계적으로그양상은

비슷하며(Gius & Lalli, 2014; Hernández, 2018; Marsh, 1991; Sutherland, Easteal,

Holland, &Vaughan, 2019) 한국도예외는아니다. 국내언론도살인등을포함하는강력범

죄를기사로많이다루는경향이있는데(박용규, 2001), 국내강력범죄의피해자대부분이여성

이기에(법무연수원, 2021), 선정성논란에더해가부장적프레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한

계마저지적된다.

<2021 범죄백서> 통계를잠시살펴보면, 지난10년간국내범죄발생건수는지속해서감

소했다(법무연수원, 2021). 살인은 2011년 1,221건에서 2020년 805건으로 34.0%감소하였

고, 강도는 2011년 4,021건에서 2020년 629건으로무려 82.8%나감소했다. 방화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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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건에서2020년1,210건으로38.6%감소했다. 그런데전체강력범죄의발생건수는지난

10년간되려11.7%가증가했다. 강력범죄에살인, 강도, 방화외에성폭력이포함되기때문이

다. 성폭력은지난10년간35.8%증가했으며, 성폭력범죄피해자의대부분이여성이기때문에

폭력범죄나재산범죄대비강력범죄피해자중여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강력범죄피해

자중여성은2011년83.9%에서2020년89.2%로증가했다.

성폭력범죄를제외하고전체적인강력범죄는꾸준히줄고있지만, 범죄보도는줄지않고

있다(이재영, 2015). 이는언론수용자들이사회면을가장많이읽고본다는사실과무관하지

않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사회적약자가대부분피해자가되는범죄를보도할때특히더

엄밀하고세심해야할언론에게범죄보도는많은독자를끌어들일수있는중요한상품으로먼

저인식된다.

범죄보도에관한연구는미디어분야와범죄학분야에서주로이뤄지고있는데, 범죄보도

의선정성이나폭력성등이언제나비난의대상이다. 영국에서시작된범죄와미디어연구의등

장으로,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Dowler et al., 2006). 실제현실보다범죄가훨씬더많이다뤄지고있으며, 재산범죄보다

는강력범죄가언론의집중을더받고, 과도한범죄보도가경찰권력이나법집행의효율성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Dowler et al.,

2006; Gius & Lalli, 2014; Hernández, 2017; Marsh, 1991; Sacco, 1995; Sheley &

Ashkins, 1981; Sutherland et al., 2019). 비슷한범죄여도인종과사회계층, 성별, 국적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Bjornstrom, Kaufman,

Peterson, & Slater, 2010; Caetano, Cunradi, Schafer, & Clark, 2000; Harris,

Gruenewald, & Tuttle, 2021; Pepin, 2016). 최근국내선행연구들에따르면언론들은속

보경쟁때문에보도과정에서사실을제대로파악하지않거나, 피의자와피해자의입장을고려

하지않고인권을침해하거나, 피의자를유죄로인지하게유도하거나, 성별이나인종등에대해

차별적이고편향되게보도하거나, 초상권이나익명을보호하지않는보도를자주하는것으로분

석됐다(이기수·윤성연, 2017; 홍성철·이완수, 2020). 김옥조(2004)는 한국 언론들이범죄사

건을다루는데있어대부분경찰의발표를인용하면서도마치현장을목격한것처럼묘사하는

경향을비판했으며, 이천현(2006)은피해자와피해자가족의개인정보가공개되는사례가급증

하고있다고지적하고, 언론을통한범죄피해자의신원공개금지등관련법제의강화를주장

했다. 아울러언론이CCTV및블랙박스화면에담긴폭력적장면을그대로방송한다는비판도

제기되었다(이창훈, 2012). 최근에는 언론의 ‘페이지뷰’ 경쟁이 치열해져 선정적이고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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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함께자극적인제목이무분별하게사용되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전명길, 2015).

성폭행보도의경우, 정신적피해를입은여성의인권을무시한채과정을묘사하는상업적

보도가많다는점이특히큰문제로지적되고있으며(홍지아, 2009), 성폭력범죄에대한언론

의집중보도가성폭력두려움을키워자기억압적여성성형성과정에영향을준다는비난(권인

숙·이화연, 2011)도있다. 선정적인범죄보도는사건자체를과장하고왜곡시키는경향이강하

기때문에일반대중의심리적불안과공포를자극하여무력감에빠지게할수도있다(최현미,

1991). 테일러(Taylor, 2009)는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라는이유로남성에게살해당하

는것) 피해자가언론에비치는모습을연구하기위해1995년부터2000년까지292개의가정폭

력살인사건과관련된신문기사를분석했는데, 오히려피해자들이직·간접적으로비난을받는다

고밝힌바있다. 미국의1980-90년대가정내폭력보도연구(Pagelow, 1981)에서도공통적

으로피해자를비난하는양상을발견할수있으며, 미국, 캐나다, 터키등의최근연구도비슷한

결과를보여주고있다(Alat, 2006; Bullock & Cubert, 2002; Chagnon, 2018; Dowler,

2004; Fairbairn &Dawson, 2013; Richards, Gillespie, & Smith, 2011). 특히, 여성

대상범죄연구의경우, 인종과사회계층, 국적에따라언론이어떻게다르게보도하고있는지

분석하거나, 가족을포함한파트너에의한폭력이나살인사건보도의보도동향이나프레임을국

가별, 지역별로살펴보는연구가전세계적으로활발하다.

범죄보도의문제점을지적하는국내관련연구는보통성폭력, 강간, 가정폭력등범죄의

유형을좁혀서살펴보거나(권인숙·이화연, 2011; 이은비·손민정·유홍식, 2014), ‘유영철사건’,

‘강남역살인사건’, ‘부산여중생성폭행사건’ 등특정한사건을중심으로보도내용을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송영준·홍주영, 2018; 이진로, 2004; 최현주, 2010b; 홍지아, 2009,

2017). 범죄보도의선정성원인을찾기위해기자대상심층인터뷰를진행한연구도있으나

(노성호·이기웅, 1996; 양영유·이완수, 2020) 소수에그친다. 성범죄에국한하지않고전체범

죄기사를살펴본연구로는박용규(2001)와이재영(2015)의연구가있다. 박용규(2001)는 20

년단위로동아일보와조선일보의1935년, 1956년, 1976년, 1996년등 4년치신문의사회면

에실린범죄기사를8일간격으로표집해범죄보도의역사적변천을살펴봤는데, 범죄보도의

표현방식이오랜기간큰변화없이지속적으로선정성을띠고있음을밝혔다. 그는그원인이

언론의상업주의적태도와경직된취재보도체제에기인한다고비판했다. 이재영(2015)은강력

범죄보도의실태를살피기위해2004년부터2013년까지10년간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

보도된살인, 강간, 강도범죄기사를분석했다. 2,058건의기사분석을통해실제와달리특정

범죄가집중적으로조명되고특정내용이강조되고있다는점, 사회적차원의범죄원인이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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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낮은빈도로보도되고있다는점을확인했다.

2) 범죄보도와프레임

언론보도를분석하는최근많은연구는프레임분석을적용하고있다. 미디어프레임을이해하

는것은언론보도를분석하는데상당히유용하다. 미디어연구에서프레임의개념은오랫동안

의제설정과밀접하게연관되었으나, 이제는별도로도충분히많은양의연구를갖추고있다. 기

틀린(Gitlin, 1980)은언론이1960년대의학생운동을중요하지않게만드는방식을미디어프

레이밍을적용해연구했는데, 그는언론이주류의관점을부정하지않는선에서보도내용을타

협하거나저항적시각을주변화하는전략을쓴다고분석했다. 엔트만(Entman, 1993)은뉴스

텍스트가프레이밍을통해어떤특정한측면을 ‘현저하게(salient)’ 만든다고지적했다. 프레이

밍분석은언론보도가현실의어떤면을부각하는지또는어떠한가치관을배제하고있는지밝

혀낼수있는주요한분석틀이며, 다양한선행연구들에의하면, 대부분의뉴스프레임은주류

집단의이해관계에부합한다.

범죄보도프레임연구에많이적용되는분류중하나는아이옌거(Iyengar, 1994)의분류

인데, 뉴스프레임을뉴스의형식또는뉴스의심층성에따라일화적프레임(episodic frame)

과주제적프레임(thematic frame)으로분류한다. 일화적프레임은사건의내용에대해객관

적으로기술하는일종의사건중심단순보도프레임이고, 주제적프레임은사건의원인과해결

책그리고사회구조적문제점을다루는이슈중심프레임이라할수있다. 내용적측면에서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 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가 제시한 책임 귀인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 인간적흥미프레임(human interest frame), 도덕성프레임(morality frame), 경

제적결과프레임(economic consequence frame) 등 5가지프레임이상당히많은언론보도

내용분석연구에적용되고있다. 책임귀인프레임은문제를일으키거나해결한책임을특정정

부기관, 집단또는개인에게돌리는프레임이다. 갈등프레임은시청자나독자의관심을끌기

위해개인, 집단, 기관또는국가간의갈등을강조하는프레임으로국제뉴스보도에빈번하게

사용된다(De Vreese, Peter, & Semetko, 2001).인간적흥미프레임은개인의이야기나감

정을강조하는프레임으로뉴스를극화시켜뉴스독자의감정적반응을불러일으키는프레임이

다. 세메트코와발켄버그는이를뉴스에 ‘인간의얼굴(human face)’을 부여하는프레임이라고

표현했는데, 범죄기사에가장많이사용된다. 도덕성프레임은주제를종교적교리또는도덕적

처방의맥락에놓는프레임이고, 경제적결과프레임은개인, 그룹, 기관, 지역또는국가에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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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제적영향의관점에서사건이나문제를제시하는프레임이다. 5가지프레임중책임귀인

프레임과인간적흥미프레임은범죄보도를분석하기에적합한프레임으로꼽을수있다.

여성대상범죄에집중해프레임을분석한국내외선행연구도있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발생한266개의여성대상범죄의보도프레임을분석한길

레스피와동료들(Gillespie et al., 2013)은기존연구의분석을통해여성대상범죄, 특히가

정내폭력보도프레임으로1) 피해자비난하기, 2) 사건을평범한사건으로일반화하기, 3) 독

립된하나의사건으로보기, 4) 가해자/피해자평범하지않게보기, 5) 가해자가병적문제가있

으며쉽게구별가능한것으로보기등이가장흔하게사용된다고분석한바있다. 1998년에워

싱턴주 신문에 보도된가정 내폭력 사망 사건 기사 230건의 프레임을분석한 벌록과 큐버트

(Bullock & Cubert, 2002)는 이중피해자비난을직접적비난과간접적비난으로나누고,

가해자를두둔하는것또한피해자비난하기프레임에포함했으며, ‘단순사실’만보도해발생한

사건을하나의독립된, 평범한사건으로일반화하는프레임을 ‘경찰프레임’으로분류했다. 홍콩

에서2013년한해동안일어난여성폭력범죄를분석한에르난데스(Hernández, 2018)는가

정폭력범죄로명명했는지, 원인을무엇으로봤는지그리고해결책을제시했는지를중심으로보

도를분석하면서, 1) 사실/경찰프레임, 2) 가해자/피해자는 (우리와) 다르다는프레임, 3) 개

인적책임프레임, 4) 사회적문제프레임, 그리고5) 중국문화프레임으로구분했다. 하와이에

서일어난여성살인사건을분석한샤뇽(Chagnon, 2018)은 1) 범죄조사식보도프레임, 2)

피해자비난하기프레임, 3) 사회적문제프레임, 4) 받아들일수있는범죄프레임등을도출해

내면서, 피해자비난의경우계층과인종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비난양상에대한연구가더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리와웡(Lee &Wong, 2019)은선행연구의프레임에기반해2004년부

터 2015년까지캐나다일간지 1개에서보도한가정내살인사건을 1) 또하나의살인사건, 2)

뉴스가치가있을때만문제시, 3) 그가가해자가아닌99가지이유, 4) 그녀의잘못등4가지

스키마로분석하기도했다. 연구마다프레임의개념이나범위가조금씩다르긴하나, 국외연구

에서는피해자를비난하는프레임과여타범죄사건과비슷하게다루는프레임, 그리고가해자

혹은피해자가평범한사람들과는다르다는프레임이빈번하게발견된것을확인할수있다.

국내미디어연구에서범죄보도프레임에대한연구로는유선영(1999)과김훈순(2004),

홍지아(2009), 최현주(2010a)의연구를꼽을수있다. 유선영(1999)은 1994년부터1996년까

지 2년에걸쳐 4개의한국종합일간지에실린강간, 어린이성적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추문

등의성범죄기사를분석해1) 가해자행위중심의서술, 2) 그래픽묘사의관음성, 3) 피해자의

고통에대한무관심, 4) 경찰시선의반영등전반적으로남성적시선이드러난다고밝혔다.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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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2004)은 2000년 9월부터2002년 8월까지2년간조선일보와한겨레사회면에실린여성관

련범죄뉴스프레임을분석했는데, 일화중심적뉴스는1) 가해자중심의서술, 2) 여성피해자

의타자화, 3) 남성필자의가부장적시선, 4) 선정적묘사, 5) 여성의신체적취약성과수동성

강조, 6) 피해자비난하기등이나타났으며, 주제중심적프레임기사는1) 선정성부각, 2) 사회

구조탓하기, 3) 구체적대안부재등이문제라고지적했다. 이와함께두신문이정치성향은다

르지만, 범죄보도프레임에서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음을지적했다. 여성피해자관련범죄는

유형과관계없이성범죄가동반되는경우가빈번했으며, 범죄의유형과상관없이보도는여성피

해자를성적대상자로다루는경향을보였다고비판했다. 홍지아(2009)는2008년1년동안중앙

일보와한겨레의성폭력관련기사를분석했는데, 사건중심프레임기사에서는두신문모두남

성의공격적성욕을기정사실화하고여성을예비피해자로규정하며여성스스로순결을보호해

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 연구는 각각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초반과후반등시대를달리해분석했지만한국언론이재생산하는프레임이가부장적

시선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같은결론에이르렀다. 다만, 홍지아(2009)의연구에서한겨레

가피해자입장에서보도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부드러나고무적인것으로판단했다. 세연구

모두공통적으로가해자중심의서술, 가부장적시선, 선정성과피해자비난을지적했다.

본연구는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의변화를양적으로분석하는것을목표로하는바,

기존에제시된프레임틀을기준으로연역적추론을하고자한다. 관련분야선행연구에서제시

한프레임과일반적으로뉴스보도에서많이쓰이는프레임중일부를선택적으로활용한기존

양적연구들(Han, Sun, &Lu, 2017; Scherman &Etchegaray, 2021)과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여성대상범죄와관련된선행연구들에서선택한프레임중일부와일반적으로뉴스

보도프레임분석연구에많이활용되는세메트코와발켄버그의프레임중범죄보도와관련성이

높은프레임을선택했다. 다만, 국내외여성대상범죄보도연구들의프레임을보면, 각프레임

이명확하게구분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 일례로, 가부장적시선은사건을선정적으로묘사

하거나, 피해자를비난할때공통으로포함될수있고, 피해자비난, 사회구조탓하기, 대안부재

는모두 ‘책임을어디로돌리느냐’의프레임에포함될수있다. 선행연구에서공통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있는프레임은내용적프레임에서피해자비난하기, 선정적보도, 여성피해자타자화

등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형식적프레임은1) 일화적프레임과2) 주제적프레임으로구분

하고, 내용적프레임으로는세메트코와발켄버그의5가지프레임중범죄보도프레임으로도의

미가있는프레임중책임귀인프레임과인간적흥미프레임을활용하고자한다. 선행연구에서



280 한국언론학보68권1호(2024년2월)

피해자비난하기가바람직하지않은프레임으로일관되게지적된바, 책임귀인프레임을 1) 피

해자책임프레임과피해자가아닌가해자, 사회등에게책임을지우는2) 피해자외책임프레

임으로나눠살펴보고자한다. 범죄보도에서끊임없는문제로지적된선정성을강조하는프레임

은 3) 인간적흥미프레임, 범죄에연루된사람들을상당히예외적이고특수하게묘사함으로써

일반대중과는거리를두는프레임은4) 경계만들기프레임으로분류해분석하고자한다.

3) 국내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행태와손해배상판결

대중이특정한이슈를이해하는방향을결정하는데미디어가영향을끼친다는것은주지의사실

이다(Scheufele, 1999). 그런미디어에서여성은과소재현되고있으며, 여성관련뉴스의경우

저명성이나인간적흥미에따라뉴스가치가결정되는경향이크다(김세은, 2018). 가뜩이나선

정적인범죄보도가여성과관련될경우인간적흥미는극대화되며, 그러한언론의보도행태문

제는끊임없이제기되었다. 2000년대에는여성을타깃으로한연쇄살인범(유영철, 강호순등)

과대형성범죄사건이발생했고, 2010년대에는 ‘강남역살인사건’과같은여성혐오범죄가두

드러졌다. 2018년미투운동을계기로다양한성추행사건들이언론의관심을받았으며, 최근에

는디지털플랫폼을악용한성범죄(예, n번방사건)와각종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가이슈가

되고있다. 그때마다여성을대상으로한범죄사건을다루는언론의관점과프레임은문제로지

적되었다. 최현주(2010b)는성적쾌락을위해여성을잔인하게살인한강호순연쇄살인사건을

주요뉴스에서 ‘개인의심리적결함(사이코패스)’에만집중해다룸으로써사회구조적이슈를다

루는데실패했을뿐아니라젠더적관점으로문제를바라보는시도조차없었던점을비난했고,

다수의연구에서미투운동과미투운동이후의보도분석을통해언론이젠더갈등을오히려부

추기고있다고지적하며성인지감수성 제고를위한노력의 필요성을강조했다(김수아, 2019,

2021; 이나영, 2018; 최이숙, 2018; 최이숙·장은미·김세은, 2020).

2000년대여성을타깃으로한연쇄살인사건과대형성범죄사건당시문제가된언론의무

분별한보도행태에대한언론내부의자성의노력으로2012년에는보도권고기준이만들어지기

도했다.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범죄보도세부권고기준’을

마련해발표했는데, 이는대형성범죄사건보도에서드러난언론보도행태의문제점과그로인

해피해자와피해자가족이입는물리적·정신적피해에대한자성의노력으로탄생한것이다. 언

론사와언론유관조직내윤리강령은 1990년대부터제정되기시작했지만, 성범죄보도의세부

지침을마련한것은이때가처음이었다. 2018년미투운동이한창이던시절기자협회와여성가족

부는성폭력·성희롱사건보도공감기준과실천요강을추가로제정했는데, 올바른인식의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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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함께취재시유의사항과기사작성및보도시의유의사항을상당히상세히안내하고있

다. 언론의 자성 노력에 의해 탄생한 국내 세부 보도 지침은 국제언론단체의 관련 보도 지침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14)이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국제기구의여성대상폭력관련보도가이드라인(Impe, 2019)보다도앞서탄생한의미있는

시도다. 2012년이후한겨레, 경향신문등진보언론사는별도로성범죄보도관련지침을만들

었고, 2018년미투운동이후KBS,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등일부언론이젠더데스크를

신설하거나젠더담당기자를따로둬전반적인보도개선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

선언적의미에그쳐실제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권고에대한비판(강동욱, 2015)은언론계, 학

계에서끊임없이제기되고있으며, 권고관련기자인식확대및교육의필요성(김경희, 2020;

김수아, 2022;양영유·이완수, 2020)이강조되고있다.

2012년자성의노력으로탄생한보도지침이그의미에비해언론보도행태에미친영향

이크지않았다면, 언론에실질적영향을미친사건으로예상가능한것은2014년언론의무분

별한보도로피해를입은피해자가족에게언론사가거액의손해배상을하고, 기사를삭제할것

을판결한법원의판결일수있다. 2014년 3월서울중앙지법은 2012년발생한고종석사건의

피해자와가족들이신문, 방송, 종편채널각1곳씩을상대로낸3건의손해배상등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모두 7800만원을배상하고관련기사일부를삭제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

다(박태호, 2014). 고종석사건은피해자의일기장을비롯해피해자및피해자가족의개인정보

를무분별하게공개하는등언론의무분별한보도행태가극에달했던사건으로, ‘성폭력범죄보

도세부권고기준’을마련하게된계기가된사건이기도하다. 2012〜2019년까지8년간의언론

사손해배상액을전수조사한미디어오늘의분석에따르면언론사의평균손해배상액은9백여만

원이며(정철운, 2020a), 언론중재위원회의<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에따르면가장빈번하

게인용되는손해배상액은5백만원에그친다(언론중재위원회, 2014). 즉, 7800만원의손해배상

액은상당히고액임을알수있다. 관련해국회에서는 ‘언론보도2차피해이제는끝내야한다’를

주제로토론회가열리기도했는데, 토론회에참여했던전문가와언론인패널들은특히이번판결

이앞으로언론보도행태에유의미한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내다본바있다(김희영, 2014).

2005년부터2019년까지언론보도로인한손해배상청구관련데이터를분석한김정민과황용석

(2021)에따르면, 손해배상청구액은5천만원에서1억원사이에중앙값이분포하나, 실제인용

액의중앙값은조정사건의경우100만원에서350만원, 소송사건의경우350만원에서 2,750만

원수준이며, 이마저도2013년이후에는350만원에서750만원수준으로감소했다.

언론보도에대한법적대응은취재대상의명예와인권을보호하는유력한방어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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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능한다. 손해배상은언론중재법제30조1항또는민법제750조에따라언론보도로인해입

은정신적고통또는재산상손해를금전적으로보상받는것을말한다. 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

언론사입장에서는금전적배상이따르기때문에법적대응이가능할수도있는상황에서는조심

하게되는경향이생긴다(윤성한, 2000). 언론중재위원회및법원을통한중재사건이나소송

등 다양한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절차들로 인해 기자들의 위험 부담은 늘 존재한다(정철운,

2020b). 특히나일간지나방송을대상으로하는소송사건은줄고, 인터넷매체를대상으로하는

소송사건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김정민·황용석, 2021)에서2014년주요일간지및방송

을대상으로한고액의손해배상판결은상당한영향을줬을거라고유추해볼수있다.

하지만이러한주요사건들을기점으로실제여성대상범죄보도행태에어떠한변화가있

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젠더 이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연구(최이숙 외,

2020) 등 극히소수에그치고있으며, 특히범죄뉴스프레임변화를살펴본시도는찾아보기

힘들다.

3. 연구문제

이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는2014년이후보도프레임에변화가있었는지를알아보기

위해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을내용분석했다. 분석대상언론사는주요일간지인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등4곳이며, 분석기간은2003년부터2022년까지총20년으로잡

고, 성폭력보도피해가족에게언론사가7800여만원을배상하라는판결이나온2014년이전과

이후프레임을비교했다. 형식적으로는1) 일화적프레임, 2) 주제적프레임, 3) 혼재된프레임

으로, 내용적으로는1) 피해자책임프레임2) 피해자외책임프레임3) 인간적흥미프레임4)

경계만들기프레임으로나눴다.

프레임분석에앞서여성대상범죄의개요를파악하고자했다. 현재국내에는여성이피해

자인범죄에대한공신력있는통계가존재하지않는다. 여성대상범죄에대한기초자료조차마

련되어있지않아젠더에기반한폭력이나살해(페미사이드)의실태파악조차안되고있다는비

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박다해, 2021; 이수정·김혜진, 2019; 장미혜·이미정·주재선·고

현승·이인선·이시림, 2019). 이에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의종류를파악하고, 여성대

상범죄의가해자-피해자간관계를살펴제한적이지만여성대상범죄의개요파악에기여하고

자아래와같이연구문제를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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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는어떤종류며,주요가해자는누구인가?

2012년사회적요구와언론계내부의자성적움직임에더해 2014년언론사대상거액의

손해배상판결까지나온바, 2014년이후언론사내경각심이생겼을거라고판단해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여성대상범죄의보도프레임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살펴보기위해아래

와같이연구문제를설정했다.

연구문제2. 2014년이후국내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의형식프레임(일화적프레임/주제적

프레임)에어떤변화가있었는가?

연구문제3. 2014년이후국내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의내용프레임(피해자책임프레임,

피해자외책임프레임, 인간적흥미프레임, 경계만들기프레임)에어떤변화가있

었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시기, 대상, 범위및표집

본연구는2003년부터2022년까지총20년간의언론보도를분석했으며, 특히과도한언론보

도로피해를입은피해자가족에게언론사가거액의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난2014년을기

점으로이전과이후의프레임변화를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은보수와진보를대표하는전국

단위종합일간지인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기사로, 정치성향과관계없이국내

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변화를살펴보기에적합하다고판단했다.

여성대상범죄뉴스의범위는강력범죄중생명․신체에중대한위해를가하는흉악범죄

인살인, 강도, 성폭력사건과폭력사건중16세이상여성이피해자인경우로한정했다. 피해

자가여럿일경우여성이한명이라도포함되는경우만포함했다.

해외선행연구의경우, 연구기간동안발생한여성대상범죄리스트를관련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받아, 가해자혹은피해자로키워드검색을해각범죄와관련된정확한범죄보도

를 분석 대상 기사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Fairbairn & Dawson, 2013; Gillespie et al.,

2013), 국내에는이와같은데이터베이스가없는바, 기존국내선행연구들과마찬가지로한국언

론진흥재단의 종합뉴스 DB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기사를 검색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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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카인즈에서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2018년이전의조선일보기사는언론사홈페이지에서직

접검색했다. 빅카인즈의경우, 사회기사중사건·사고, 여성, 사회일반만포함했으며, 사건·사

고중에서는성범죄, 성폭행, 음란물, 살인, 강간을선택했다. ‘여성대상범죄’로검색해서는관

련기사를표집할수없어, 이범주에속하는기사중 ‘살인’, ‘살해’, ‘강도’, ‘성폭력’, ‘성폭행’, ‘강

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내’ ‘여자친구’ ‘애인’ 중하나라도포함되는기사를검색했으며,

이중정치공방이더중심이된기사(박원순, 안희정등정치인성폭력사건), 여성이가해자인

기사(계곡살인등), 대표적아동학대사건(원영이, 정인이등), 해외기사(美, 英, 총기, 히잡

등) 관련키워드를제외키워드로설정했다. 총21,839개의기사가검색됐는데, 원활한분석및

대표성있는표본추출을위해매30번째기사를표집했다단, 30번째기사가사설, 국제뉴스등

분석대상기사에해당하지않을때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 다음30번째기사를표집했다.

2005년1월부터2017년12월까지의조선일보기사는조선일보홈페이지에서별도로검색

해추가했다. 조선일보홈페이지의경우빅카인즈와같은상세검색이불가능해, 부득이지면뉴

스로한정하고, 동일키워드로검색했다. 이때도총4,024개의기사중매30번째기사를표집

했다.

이렇게표집한전체기사는892개이며, 그중여러차례의연습코딩에사용된기사를제외

하고최종분석된기사는총687개로, 조선일보176개, 동아일보153개, 한겨레168개, 경향신

문190개다.

2) 변인과측정

프레임분석에앞서미디어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의일반적개요를살펴봤다. 먼저, 범죄

종류를살펴봤는데, 두개이상범죄가혼재되어있으면가장강력한범죄하나를선택해(살인>

성폭력>강도>폭행)코딩했다.

다음으로국내범죄통계가여성대상범죄만별도로구분하는통계를제시하고있지않은

바, 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도분석했다. <2021 범죄백서>에따르면, 전

체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관계는타인이가장높게나타나는데(약60%), 여성대상범죄의경

우가해자-피해자관계가어떠한지현재로서따로제시되어있지않다. 선행연구와미국, 캐나

다, 일본등관련통계를제공하는해외통계에서드러나듯, 여성대상성범죄나살인사건의가

해자는가족과애인등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이대부분인데, 현재국내통계로는이러한관계

를파악할수없다(이수정·김혜진, 2019; 장미혜외, 2019).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언론에보도

되는여성대상범죄의피해자와가해자관계를함께분석해, 여성대상범죄의특성에대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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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자료를제시하고자했다. 가해자-피해자관계는타인, 지인, 친구, 애인, 친족, 기타등6개

로분류해코딩했다. 애인에는전/현애인, 친족에는전/현배우자를포함했으며, 기사에등장하

는관계중이웃, 업무관계인, 단골손님, 애인의가족과친구, 친족의친구는모두지인으로분

류했다.

코딩시기사제목은제외하고기사본문만분석해코딩했다. 기사프레임의경우, 형식적

프레임과내용적프레임으로나눴으며, 기사당형식적프레임과내용적프레임각하나씩만선정

해코딩했다. 실제로범죄보도프레임분석시여러개의프레임을중복하여코딩한연구도있

으나(Fairbairn &Dawson, 2013), 본연구에서는국내신문기사들의길이가아주길지않

다는점을감안해코더들이기사를한번이상읽고기사별로가장중심이되는프레임하나만을

코딩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사 길이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짧다(고영철,

2015; 박재영, 2004; 이재경, 2006). 한국과미국, 일본신문을비교분석한박재영(2004)의

연구에따르면, 종합1면의경우뉴욕타임스는평균3,891자, 요미우리신문은805자, 조선일보

는723자였다. 짧은길이의기사에는많은취재원과복합적인관점이담기기힘들기때문에, 기

사당형식적프레임과내용적프레임각하나씩만선정했다.

형식적프레임은 1) 일화적프레임과 2) 주제적프레임으로분류하고, 두 가지프레임이

혼재된경우는 3) 혼재된프레임으로분류했다. 육하원칙에따라범죄가일어난사실에만집중

해서보도하는경우가일화적프레임에해당한다. 주제적프레임은사건의원인과해결책, 사회

적시스템마련등구조적문제까지다각도로조명하는것으로, 관련범죄의통계나유사사례,

그간의대응을함께소개하는프레임이다. 사건에대해객관적으로서술하면서도, 원인분석, 해

결책강구등구조적내용까지함께다룬경우는혼재된프레임으로분석했다.

내용적프레임은1) 피해자책임프레임, 2) 피해자외책임프레임, 3) 인간적흥미프레

임, 4) 경계 만들기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피해자 책임 프레임은 벌록과 큐버트(Bullock &

Cubert, 2002)의정의를차용했는데, 피해자의과거남성관계나평소행실에집중하거나, ‘내

연녀’ ‘유흥업소종업원’ 등편견을불러일으키는표현을사용하는경우, ‘이별을통보해서’ ‘바람

을피워서’ ‘고백을받아주지않아서’ ‘(피해자가) 술/마약에취해’ 등의표현을포함해범죄의빌

미를피해자가준것처럼상술하는경우가포함된다.

피해자외책임프레임은가해자가치밀하게범행을계획했거나, 이전에폭력을행사했다

든지, 비슷한전력으로접근금지등법적조치를받은적이있는지등을면밀히분석하여가해

자에게책임을묻는프레임이다. 또한, 해당사건을사회적문제로인식하고, 안전망구축등사

회적책임을촉구하며관련통계를제시하거나정부와제도, 공권력의한계를지적하는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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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에해당한다.

인간적흥미프레임은여성대상범죄사건을보도할때선정적이고자극적인정보에집중

하는프레임이다. 보도내에성적표현을포함해세부적으로범죄를묘사하거나(‘알몸으로달려

나와,’ ‘칼로얼굴을여러차례찌른뒤,’ ‘검은봉지에토막시신을나눠작은손가방에들고,’ ‘근

육이완제를세차례투여한뒤’), 자극적인수법을부각하는경우(‘담뱃불로얼굴을지지고,’ ‘망

치로 둔부를 짓이겨’)가 해당한다. 아울러, 특별한 직업군을 강조하면서(대학교수, 의사, 승려

등) 범죄내용을상세묘사하는경우도포함된다. 법정에서혹은범인호송시발생하는극적상

황을이야기형식으로풀어보도하는경우, 국민청원에올라온내용을그대로보도해감정적자

극을주는경우도선정성프레임에포함된다. 또한가해자와피해자의개인신상과관련된정보

(사는곳, 직장명등)나그러한정보를유추할수있는내용을공개하거나, 범죄의주요죄목과

관련없는개인신상정보(외모, 학교성적등)를상세하게보도해대중의흥미를유발하는경우,

가해자또는피해자가유명인임을언급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피해자인 여성을 보는 시선과피해자를 대하는 관점에

대한문제가끊임없이지적된바, 경계만들기프레임을추가했다. 경계만들기프레임은범죄사

건자체가일반대중에게는일어나지않는특수하거나이례적인상황이거나, 가해자와피해자가

특별한사람이기때문에본범죄가일회적이고예외적으로발생한것이라고판단하게하는프레

임이다. 가해자를지칭할때 ‘악마’ ‘사이코패스’ 등의표현을강조해가해자가상당히예외적으로

보이게하거나, 오랜간병이나지병(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등)과같은특수병력을강조

하는경우, 노숙자, 소수민족, 이주노동자등일부소외계층의일탈정도로보도하는것이포함

된다. 이와함께피해자를특수상황에처해있는가엾은존재로보거나(‘어렸을때부터학대받

은,’ ‘고아로자라서’ 등), 주체적인한인간으로보기보다상당히무기력하고보호받아야하는약

자로만보도하는경우, 특히, 피해자가이주여성임을거듭강조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고볼

수있다.

3) 분석절차와코더간신뢰도

코딩에는미디어학전공대학원생2명이참여했다. 여러차례의연습코딩과정을통해발견된코

더간불일치와프레임간구별기준의모호함은토론과협의를거쳐코드북에재차반영했다.

그후전체표본의약10%에해당하는기사를무작위추출해코더간신뢰도를측정했다. 범죄

종류,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순 코딩은 모두 일치했다. 크리펜도르프의 알파

(Krippendorff’s Alpha)로 알아본형식프레임과내용프레임의코더간신뢰도는각각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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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이었다. 일반적으로 .80이면신뢰도가좋은편으로, 대부분의분석에서받아들일수있다(윤

영민, 2019; Krippendorff, 2013; Neuendorf, 2002). 코더간신뢰도가확보된후두코더

는687개의기사를나눠코딩했다.

5. 연구결과

1) 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종류및가해자-피해자관계

<연구문제1>은언론에보도된여성대상범죄의종류와가해자-피해자관계를살펴봤다. <Table

1>에서알수있듯이전체여성대상범죄중살인사건이61.9%로가장많이보도되었고, 성폭력

(24.2%)이두번째로많았다. 전체범죄중성범죄를포함하는경우는40.6%였다. 가해자-피해

자관계는타인(29.0%), 친족(27.5%), 지인(21.4%), 애인(20.4%) 순으로많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하는범죄의절반정도가애인이나친족, 친구등상당히밀접한관계에서발생하고, 지

인까지포함하면약70%의범죄가아는사이에서발생하는것을알수있다. 다만이결과는언

론에보도된내용을대상으로한것이기때문에, 실제통계와정확하게일치하지않을수있다.

구분
합

(n=687)

범죄종류¹

살인² 61.9%(425)

성폭력³ 24.2%(166)

폭행 13.7%(94)

강도 0.3%(2)

총계 100.0%(687)

성범죄포함여부

포함 40.6%(279)

포함하지않음 57.6%(396)

알수없음 1.7%(12)

총계 100.0%(687)

가해자-피해자관계

타인 29.0%(199)

친족 27.5%(189)

지인⁴ 21.4%(147)

애인 20.4%(140)

친구 1.0%(7)

기타 0.7%(5)

총계 100.0%(687)

1. 두개이상범죄가혼재되어있을경우가장강력한범죄선택(폭행<강도<성폭력<살인)

2. 전체살인중102건은성폭력포함

3. 강간, 성폭력등강력범죄포함. 성추행은제외

4. 이웃, 업무관계인, 단골손님, 애인의가족과친구, 친족의친구포함

Table 1. 2003-2022 Crime Types and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s in Reports of Crimes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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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이후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변화

<연구문제 2>는 2014년이후, 국내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의형식프레임변화를분석했

다. 교차분석결과(<Table 2> 참조), 주제적프레임이증가했고일화적프레임은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4년이전에전체형식프레임중94.3%를차지했던일화적

프레임이87.2%로줄었으며, 4.1%였던주제적프레임이9.7%로증가했다. 비록전체형식프

레임중에서여전히일화적프레임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이기는하나, 주제적프레임이이전

보다2배이상증가했다. 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 2014년이후형식프레임

에변화가있음이확인됐다. <Figure 1>에서는2003년부터2022년까지연도별형식프레임의

변화추이를확인할수있는데, 전반적으로2014년이후주제적프레임이증가하고일화적프레

임이하락하는경향을보여준다. 하지만2018년을기점으로다시주제적프레임은하락하는추

세를, 일화적프레임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프레임 2003〜2013 2014〜2022 χ² p

형식프레임

일화적프레임 94.3%(279) 87.2%(341)

9.650 .008
주제적프레임 4.1%(12) 9.7%(38)

혼재된프레임 1.7%(5) 3.1%(12)

총계 100.0%(296) 100.0%(391)

내용프레임

피해자책임프레임 1.4%(4) 2.0%(8)

27.883 .000

피해자외책임프레임 46.3%(137) 50.4%(197)

인간적흥미프레임 40.2%(119) 23.8%(93)

경계만들기프레임 12.2%(36) 23.8%(93)

총계 100.0%(296) 100.0%(391)

Table 2. Chi-square Test on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efore and After 

2014

Figure 1. 2003-2022 Changes in format frames over the year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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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은2014년이후국내언론의여성대상범죄보도의내용프레임변화를분석

했다. 교차분석결과(<Table 2> 참조), 전체내용프레임중인간적흥미프레임은40.2%에서

23.8%로상당히감소했고, 피해자외책임프레임은46.3%에서50.4%로증가했다. 반면, 경

계만들기프레임은12.2%에서23.8%로오히려증가했고, 피해자책임프레임도소폭증가했

다. 이와같은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주제프레임의변화추이는<Figure 2>에서확인할수있는데, 인간적흥미프레임이대폭줄어

들면서가장큰변화를보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감소하는추세가꾸준하게이

어지지는않고있다. 또한범죄에연루된사람들을상당히예외적이고특수하게묘사함으로써일

반대중과는거리를두는경계만들기프레임은오히려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범죄의

책임을오히려피해자에게돌리는피해자책임프레임도소폭이지만증가하는추세를확인할수

있다.

추가적으로4개언론사별보도프레임변화를살펴봤다. 형식프레임분석결과(<Table 3>

참조) 모든언론사에서 2014년이후주제프레임이증가하는경향이확인되었는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유의미한언론사는조선일보(x²=6.246, p=.044) 뿐이었다. 조선일보는주제적프

레임이3.6%에서12.0%로약3배증가했다. 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지만, 한겨레의경우

도주제적프레임이대폭증가하는경향을보인반면, 동아일보와경향신문의증가폭은미미한

수준으로확인되었다. 내용프레임의경우(<Table 4> 참조) 4개언론사모두인간적흥미프레

임이감소하고경계만들기프레임이증가했다. 다만그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언론사는

조선일보와경향신문뿐이었다. 4개언론사간프레임변화경향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Figure 2. 2003-2022 Changes in content frames over the year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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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선일보

(176)

동아일보

(153)

한겨레

(168)

경향신문

(190)

2003〜13

(84)

2014〜22

(92)

2003〜13

(64)

2014〜22

(89)

2003〜13

(70)

2014〜22

(98)

2003〜13

(78)

2014〜22

(112)

일화적프레임
96.4%

(81)

85.9%

(79)

95.3%

(61)

95.5%

(85)

90.0%

(63)

75.5%

(74)

94.9%

(74)

92.0%

(103)

주제적프레임 3.6%(3) 12.0%(11) 1.6%(1) 3.4%(3) 8.6%(6) 18.4%(18) 2.6%(2) 5.4%(6)

혼재된프레임 0 2.2%(2) 3.1%(2) 1.1%(1) 1.4%(1) 6.1%(6) 2.6%(2) 2.7%(3)

χ²(p)
6.246

(.044)

1.226

(.542)

5.953

(.051)

.896

(.639)

Table 3. Chi-square Test on Format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y Newspapers

구분

조선일보

(176)

동아일보

(153)

한겨레

(168)

경향신문

(190)

2003〜13

(84)

2014〜22

(92)

2003〜13

(64)

2014〜22

(89)

2003〜13

(70)

2014〜22

(98)

2003〜13

(78)

2014〜22

(112)

피해자책임

프레임
2.4%(2) 2.2%(2) 3.1%(2) 2.2%(2) 0%(0) 2.0%(2) 0%(0) 1.8%(2)

피해자외책임

프레임
46.4%(39)50.0%(46) 42.2%(27)48.3%(43)50.0%(35)57.1%(56)46.2%(36)46.4%(52)

인간적흥미

프레임
42.9%(36)21.7%(20) 37.5%(24)29.2%(26)38.6%(27)26.5%(26)41.0%(32)18.8%(21)

경계만들기

프레임
8.3%(7) 26.1%(24) 17.2%(11)20.2%(18) 11.4%(8) 14.3%(14)12.8%(10)33.0%(37)

χ²(p)
14.136

(.003)

1.379

(.711)

3.944

(.268)

17.168

(.001)

Table 4. Chi-square Test on Content Framing Changes i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Women by Newspapers

6. 결론및논의

본연구는2003년부터2022년까지총20년간여성대상범죄보도의프레임을살피고2014년

이전과이후프레임변화를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종류는살인이가장많았고, 성폭력, 폭행이그뒤를이었다.

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가해자는타인, 친족, 지인, 애인순으로많았는데, 여성을대상

으로하는범죄절반정도가애인이나친족, 친구(총48.9%) 등상당히밀접한관계에서발생한

다는것을알수있었다. 2014년이후보도프레임에는일부긍정적변화가나타났음을확인했

는데, 사건을일화적으로다루지않고, 그원인과해결책, 필요시관련통계등을언급하는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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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프레임이증가했고, 내용적프레임에서는선정적인표현이나개인정보를노출하는방식의인

간적흥미프레임은감소하고피해자외책임프레임은증가하는모습을보인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주제적프레임이다시감소하는경향이발견되었으며, 내용적프레임중인간적흥미

프레임의감소경향이꾸준히이어지지않고, 피해자에게책임을묻는피해자책임프레임과범

죄에연루된사람들을이례적으로구분하는경계만들기프레임은오히려증가했다. 추가적으로

살펴본언론사별시기에따른프레임변화의경우, 4개언론사가비슷한경향을보였다. 이는범

죄보도에있어언론사별차이가없다는선행연구(김훈순, 2014; 박용규, 2001; 유선영, 1996)

와일치하는결과다.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첫째, 여성대상범죄관련통계의필요성이

다. 이번연구를통해언론에보도된여성대상범죄종류와가해자-피해자관계를살펴봤는데,

범죄비율은우리나라전체의실제범죄발생률과는차이가있다. 언론에가장많이보도된범죄

는살인이지만, 경찰청최신통계에따르면, 2011년부터2020년까지의기간동안가장많이발

생한강력범죄는성폭력, 가장적게발생한범죄가살인이다. 이는강력한범죄가실제현실보다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Dowler et al., 2006;

Hernández, 2017; Sutherland et al., 2019). 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가해자의경

우현재여성대상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만을따로분류한국가통계가존재하지않아, 실

제통계와언론에보도된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수치를비교하는것은불가능하다. 다만,

국외선행연구와미국, 캐나다, 일본등관련통계를제공하는국가자료에서밝혀진대로여성

대상성범죄나살인사건의가해자는가족과애인등가까운관계에있는사람이대부분이라는점

을고려하면, 실제통계와본연구의경향이어느정도일치한다고추측해볼수있다(이수정·김

혜진, 2019; 장미혜외, 2019). 기초통계의부재로여성대상범죄가실태파악조차되지않고

있는것은문제다. 조주은경찰청여성안전기획관의지적대로 “여성대상폭력통계가개선되면,

여성대상범죄와관련해초동대응전략등이더세심하게수립될수있을것”(박다해, 2021)이

다. 현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의범죄통계시스템고도화작업연구사업은2023년말3차년도사

업을끝낸상태다.

둘째로, 여성이피해자인범죄의경우그원인, 가해자와의관계, 사회적안전망등의문제

를면밀히따져사회구조적문제는없는지짚어보는역할을언론이더적극적으로해야한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 2014년이후사건의원인과해결책, 사회적책임이나안전망구축등의

필요성을다루는주제적프레임이증가했다. 일반대중들이보도를통해해당범죄의원인과문

제점(사회적안전망부족, 제도적·구조적문제의가능성) 등을살펴볼수있는기회가많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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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특히, 여성대상범죄보도에중요하다. 뉴스텍스트는프레이밍을통해어떤특정한측면

을 ‘현저하게(salient)’ 만드는기능을한다(Entman, 1993). 문제의식에기반을둔객관적인

보도와적절한정보의제공은많은변화를가져올수있다(Carll, 2003). 다만, 연도별형식프

레임추이(<Figure 1> 참조)에서나타났듯이꾸준히증가하던주제적프레임이2018년을기점

으로다시줄어들고, 일화적프레임이증가하는추세는우려스럽다. 언론계내부의자정노력과

학계의지속적관심이요구된다. 유엔(United Nations)은여성대상폭행, 성폭력, 살인등을

포함한여성폭력을가장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파괴적인인권침해행위이자불평등한사회

구조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1993년 여성 폭력 방지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채택하고, 매년 11월

25일을 세계 여성 폭력 방지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로정하고있다. 하지만국내에서는여전히여성대상범죄관련사회적책임

이나안전망구축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정책적성과를이뤄내지못하고있다. 사회적합의와

정책적변화는어느한분야의노력만으로이뤄지지는않는다. 페미사이드의심각성을일찍이인

식하고제도적기반을잘갖춘스페인이어떻게페미사이드를개별적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로

인식하게되었는지를분석한연구(Comas-d’Argemir, 2015)에따르면, 스페인시민사회와학

자들의노력도중요하지만, 일반대중의인식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언론이상당한역할을했

다. 스페인의공영방송을중심으로한주요언론은여성대상범죄를뉴스에서더자주, 비중있

게다루기시작했고, 이는대중들의인식에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 멕시코에도비슷한

사례가있다. 멕시코의언론은 1993년부터치와와주시우닷후아레스에서발생한일련의여성

살해사건을가시화하고, 페미사이드개념의정립및관련입법화라는성과를이끌어내는데기

여했다(박수경, 2022). 멕시코정부에서관심을갖지않던사건에대한분석기사를여러해에

걸쳐꾸준히보도한것인데, 이러한노력은해당사건관련유일한통계자료이자기록으로서기

능했다. 국내의경우도시사주간지<한겨레21>이페미사이드판결문과페미사이드사건총500

건을분석해기획연재를하고, 특별웹페이지(stop-femicide.hani.co.kr)를 제작해 ‘2022 데

이터저널리즘어워드’에서수상한사례가있으며(황예랑, 2022), ‘n번방사건’으로통칭되는디

지털성폭력및성착취에대한기획보도가실제사건해결의실마리를제공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입법추진및디지털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에기여하는성과를내기도했다

(김경희, 2020). 범죄보도는일반대중의범죄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고, 관련정책방향을

제시해주며, 사회전반적인법적도덕적규범형성에기여한다는순기능이존재한다(이승선·김

연식, 2008). 언론은여성대상범죄의원인과해결책, 사회적책임이나안전망구축등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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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다각도로다룸으로써인식제고및관련정책마련등에적극적으로기여할필요가있다.

셋째, 여성대상범죄에대한언론인의인식개선과젠더감수성제고가필요하다. 본연구

결과여성대상범죄의인간적흥미프레임은대폭감소했으나, 선행연구에서지속적으로지적된

경계만들기프레임과피해자책임프레임이2014년이후에오히려증가하는추세여서우려스럽

다. 경계만들기프레임은범죄사건자체가일반대중에게는일어나지않는특수하거나이례적

인상황이거나, 가해자와피해자가특별한사람이기때문에본범죄가일회적이고예외적으로발

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프레임이다. 가해자를 ‘악마’ ‘사이코패스’로 묘사하거나, 노숙자,

이주노동자가범죄에연루되었음을강조하는경우, 피해자를무기력하고연약한존재로만비추

는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많은선행연구에서는이와같은프레임을 ‘독립된하나의사건으로

보기’ ‘가해자/피해자평범하지않게보기’ ‘가해자를쉽게구별할수있을거라는착각’ ‘평범한

사건으로일반화’ ‘가해자/피해자는(우리와) 다르다는프레임’ ‘또하나의살인사건’ 등으로다양

하게 명명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프레임으로 지적하고 있다(Bullock & Cubert, 2002;

Gillespie et al., 2013; Hernández, 2018; Lee &Wong, 2019). 아울러피해자책임프레

임은범죄발생의원인을오히려피해자에게서찾는프레임으로여성대상범죄보도에서가장

많이 비판받는 프레임이다(Alat, 2006; Bullock & Cubert, 2002; Chagnon, 2018;

Fairbairn & Dawson, 2013, Richards et al., 2011). 피해자의평소행실을지적하거나,

범죄의빌미를피해자가준것인양보도하는경우, 학대하는가해자를떠나지못하는많은구조

적원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관계를유지한피해자에게잘못이있는것처럼보도하는경우가

이에해당한다. 국내외연구에서지속적으로지적되어온이두프레임이오히려증가하고있는

것은문제다. 선정적표현, 개인정보유출등대중의손가락질을쉽게받을수있는인간적흥미

프레임감소에만관심을기울일것이아니라, 은연중에피해자에게책임을묻거나, 피해자와가

해자를일반적인사람이나상황과는다른특수한상황에있는사람으로바라보는이러한프레임

(피해자책임프레임, 경계만들기프레임)도지양해, 잘못된인식을심어주는일이없도록언론

이노력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여성대상범죄에대한언론인의인식개선과젠더감수성제

고가필수적이다. 호주에서여성폭력기사가점차사회적문제로다뤄지고있는현상에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5개 언론사의 기자 21명을 인터뷰한 연구(Morgan & Simons,

2018)는특정여성폭력사건에영향을받은일부문제의식이있는언론사와기자들(특히, 에디

터급의고위기자들)의노력으로여성대상범죄보도방식의변화가가능했다고분석하고있다.

특히, <헤럴드선(The Herald Sun)>이신문 1면에경찰치안총감을비롯한유력인사들의사

진과함께 ‘여성대상폭력에반대하는입장을취한다(taking a stand)’는내용을실은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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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탠드(Take a Stand)’ 캠페인이대중의인식을높인우수사례로소개되었는데, 인터뷰참

여자들은공통적으로문제의식을갖고캠페인을주도적으로추진한에디터들의중요성을강조

했다. 국내언론이젠더관련이슈나여성이피해자인범죄를심도있게다루기위해가장필요

한것중하나로빈번히지적되는것은언론사편집국구성의다양성을확보하고데스크급언론

인들의젠더감수성을키우는것이다(김경희, 2020; 김희원, 2021). 국내여성기자를심층인

터뷰해미투운동보도당시한국저널리즘관행과언론사조직문화를분석한김세은과홍남희

(2019)도언론사조직내젠더감수성제고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 여성상급자비율증가와

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선행연구에서공통적으로강조한언론인교육이절실하다. 2022년 7월발생

한인하대성폭력·사망사건당시머니투데이남형도기자의 “반성하며다시쓴, '인하대성폭력·

사망사건' 기사”(남형도, 2022)가큰반향을일으킨바있다. 12년차기자인그는“부끄럽게도

저역시이런보도기준(성폭력사건보도기준)을이리자세히본게처음”이었다고기사에서

고백하고있다. 실제사건기자들은보도준칙제정에원칙적으로공감하고, 실효성있는가이드

라인과교육이수반되기를희망하고있다(양영유·이완수, 2020). 정교하게만들어진보도준칙

이선언적인문서로서만존재하지않고, 현장에서활용되고적용될수있도록관련교육을다양

한직급의언론인을대상으로실시하는일이필요하다. 보통취재기자에서에디터로승진할때

조직관리와관련된내용외에는어떤교육도받지못한다(김창숙·최지향, 2021). 현장에서직

접체득하는경험도중요하지만, 언론인이기본적으로갖춰야하는소양과책무를포함하는정기

적인교육이필요하다. 호주에서는기자교육프로그램에가정폭력에대한기본교육과관련사

건을실제보도할때주의할사항등을포함한사례가있는데, 교육받은기자와그렇지않은기

자의기사를분석한결과교육을받은기자가선정적인표현을적게사용하고, 도움을청할수

있는기관의정보를추가한다거나경찰외에여성폭력관련전문가의말을인용하는등바람직

한 방향의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Eastal, Blatchford, Holland, &

Sutherland, 2022).

이번연구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학문적의의가있다. 첫째, 2003년부터2022년까지총

20년간의여성대상범죄보도의프레임을양적으로분석해, 프레임변화의흐름을파악했다는

것이다. 일부성범죄사건이나한정된범죄유형이아닌, 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보도전반

을다뤘다는점, 질적연구방법론으로의미를파악하고자했던국내선행연구에더해양적통계

분석으로변화를실증적으로살핀점이특히의미가크다.

둘째, 여성대상범죄보도에여전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있기는하나, 주제적프레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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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인간적흥미프레임이감소하고있다는점을확인한것은의미가있다. 미국, 스웨덴

등성평등지수가높고, 관련인식이높은국가에서조차도여성대상범죄는여전히일화적이고

파편적으로다뤄지는경우가 많다(Karlsson, Lila, Gracia, & Wemrell, 2021; Lindsay-

Brisbin, DePrince, &Welton-Mitchell, 2014). 선행연구들은공통으로언론이주제적프

레임을통해여성대상범죄에내재하여있는사회적·구조적맥락을지적해, 사회적제도적개입

이필요한문제로바라보게하는임무를수행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 많은여성대상강력범

죄의경우, 괴롭힘이나스토킹, 정서적학대를동반하기때문에관련기사하단에그런상황에

부닥친사람들이도움을청할수있는기관과관련된정보를간단하게추가하는것만으로도움을

줄수있다. 이러한범죄가이례적으로일어나는또하나의사건이아니라, 사회적제도적개입

을통해위험성을낮출수있는사회문제라는인식을심어줄수있기때문이다(Karlsson et

al., 2021).

마지막으로, 언론에보도되는여성대상범죄에한정되긴하나현재국가통계에서는제공

하지않는여성이피해자인범죄의피해자-가해자관계가대부분친밀한관계라는점을밝혔다

는점에서도의의가있다. 경찰청은범죄관련통계를비교적상세히제공하고있지만, 피해자가

여성인경우는따로분류하고있지않다. 또한가해자와피해자간의관계도남녀피해자전체를

통합해제공하고있어, 여성을대상으로하는범죄의가해자-피해자관계를파악하는것이불가

능하다. 여성대상범죄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책마련을위해서는정책수립의근거자료로활

용될수있는통계자료의구축이필수적이다(이수정·김혜진, 2019). 가해자가타인인비율이압

도적으로높은일반범죄와달리, 여성대상범죄는친밀한관계속에서일어나는경우가많다.

여성대상범죄에대한구체적통계자료가구축되어, 여성대상범죄관련이해를높여야예방책

을포함한대책마련이가능하다.

이러한연구의의의에도불구하고, 본연구의분석대상이주요일간지기사로만한정되었

다는점, 언론보도에많은영향을끼쳤을한국사회내젠더이슈의변화흐름을좀더심도있

게분석하지못했다는점, 내용분석이라는방법론적한계로조금더정교한통계적방법을통해

변인간관계를파악하지못하고현상기술에만그쳤다는점은아쉬운부분이다.

추후연구에서는일반 대중이뉴스와시사정보를이용할때가장많이이용하는 매체인

TV뉴스및인터넷뉴스까지도포괄하여분석함으로써여성대상범죄보도프레임의전체적인

경향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아울러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을 ‘여성대상범죄’로설정해성

범죄만으로국한할경우포함되지않는대부분의스토킹살해사건이나, 살인으로이어진데이트

폭력혹은가정폭력사건등까지포괄적으로살펴봤으나, 추후연구에서는성폭력보도세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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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준이후성폭력범죄보도변화를집중적으로살피고, 인터뷰나설문등을통해보도준칙

이이미잘갖춰져있음에도불구하고현장에적용되지못하는원인은무엇인지를다각적으로연

구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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